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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
- 천재지변으로 멸실·파손된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지방세 감면 -

- 피해시민 지방세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및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-

중부지방에 특히 큰 피해를 남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

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

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

련해, 10개 군·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.

우선, 인천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·파손된 자산(자동차, 기계장비, 

건축물, 선박)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

다.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(자동차, 기계장비, 건축물, 선박)

이 멸실·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

되고,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

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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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, 납부기한을 6개월(최대 1년) 

연장하고,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(취대 

1년)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.

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·분할·징수유예

하고,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(최대1년)을 

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.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

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.

그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

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.

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

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

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·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. 나아가 

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“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

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시민

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.”고 

말했다.


